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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휴양도시다랏 ( Da La t )

나짱 (Nha T ran g )에서 사이공 (S ai Gon )으로 가는 1번 국도를 타고 3시간쯤 남쪽으로 내려가
면 참족 유적지가 있는 판랑 (Phan Ran g )에 이른다. 이곳에서 다시 서쪽으로 뻗어 있는 84
번 국도를 타고 가면 다랏으로 향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봉우리의 저수지에서 내려오

는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소를 보게 된다. 산꼭대기에서부터 발전소까지 뻗어 있는 커다란
송수관 모습이 인상적이다. 산을 다 올랐다 싶으면 다시 평지가 이어진 길을 달린다. 도로
주변에 나무로 지어진 오두막집이 인상적이다. 다랏에 가까워지면서 아름드리 나무들이 하
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다. 울창한 숲 속을 지나고 나서 아늑하고 조그만 도시 하나가 멀리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곳이 바로 해발 1500m에 위치한 고산도시 다랏(Da Lat )이다. 다랏은
럼동 (Lam Don g )주에 속해 있으며 랑비안(Lang - biang )산에 위치한 고산휴양도시이다. 사이
공에서 약 300Km 떨어져있으며 1915년 경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개발되기 시작했
다. 그래서 다랏에는 다양한 유럽식 목조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다.

다랏은 기후가 서늘하다. 현지인은 모두 두터운 잠바에
스웨터를 입고 있다. 오토바이를 탄 사람들은 털모자와
장갑도 착용한다.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은 하얀 아오자이
위에 청색 스웨터를 입고 학교에 다닌다. 아침 무렵 퍼집
에는 뜨끈한 퍼(Pho: 쌀 국수)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
다. 모두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몸을 녹이고 있는 모습
들이다. 지형이 오를락 내릴락 굴곡이 심해서 시클로를
이용할 수가 없고 세옴 (Xe Om : 오토바이택시)밖에 없다.
물론 다랏으로 가는 기차가 없다.

다랏시장을 구경하면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감과 딸기는 다랏의 특산품이
다. 곶감, 딸기제리, 딸기주 등 다랏만의 특산품으로 가득하다. 서늘한 기후로 인해 목축업이
발달하여 다랏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사이공으로 매일 운송된다. 다랏에서 생산되는 쇠고기
와 염소 고기는 맛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 배추, 무, 옥수수, 당근, 양배추 등 다양한 야
채들이 재배되고 있다. 다랏시장을 가득 메운 꽃은 싱싱하고 향기로와 여행자에게 즐거움을
준다.

시내는 Rap 3/ 4라는 극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다. 극장 아래쪽으로는 다랏시장이 보이고 앞으로 내
려다보이는 큰 호수가 쑤언흥 (Xu an Hu on g )호수이
다. 호수 건너편에는 18 H ole 골프장이 푸르게 잘
가꾸어져 있다. 반대편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P alace호텔이 있는데 그 곳은 옛 프랑스 종독관저이
다. 푸른 잔디와 하얀 벤치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처럼 아름답다. 베트남 대학 중 가장 아름다운
다랏대학도 가 볼 만하다. 다랏대학은 건물만 있는
여느 베트남 대학과 달리 캠퍼스를 가진 아름다운

대학이다. 크지는 않지만 맑은 공기에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다랏대학은 인상적이다. 다랏
대학에서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 사랑의 계곡이 나온다. 이 계곡은 다티엔호수 (H o Da
T hien )와 울창한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있다. 말을 타고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볼 수도 있다.

시내에서 남쪽 도로를 타고 내려가면 유명한 폭포 2개가 나온다. 첫 번째가 깜리폭포 (T h ac
Cam Ly )로 시내에서 약 3Km쯤 떨어져 있다. 떨어지는 물줄기가 장관이다. 이 곳에서 2Km
더 내려가면 프렌폭포 (T hac P ren )를 만나게 된다. 높이는 낮으나 폭이 넓고 비단결 같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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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가 시원하게 떨어진다. 폭포 뒤쪽으로 걸어갈 수도 있으며 폭포 주위가 공원으로 잘 조
성되어 있다. 특히 현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서늘한 기후 탓으로 피부가 흰 사람들이 많으나 흑인같이 얼굴이 검은 고산족들도 많다. 현
지인은 주로 고랭지 채소, 커피, 고랭지 과일 등을 재배하며 살아간다. 다랏 주위에 여러 고
산족들이 살고 있다. 대표적으로 랑비안 산에 위치한 락드응 (Lac Du on g )마을이 있다. 마을
중심에는 학교와 우체국, 상점 등이 있어 문명의 혜택이 고산족에게도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들의 전통 가옥과 전통 복장은 특이하다. 곳곳에 지어진 오두막집에서 삼삼오오
짝을 지어 있는 아낙네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순박해 보인다.

한국의 제주도 같은 곳이 베트남의 다랏이다. 현지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으며 연휴를 이용
해서 사이공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래서 시내에는 많은 호텔들이 있다. 에어컨이 필요 없
는 날씨이므로 숙박료도 싼 편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최대 명절 음력설(약 2- 3주간) 전후의
시기와 사이공 해방일, 노동자의 날, 주일이 겹치는 4월 29일∼5월 3일 (1주)에는 숙박료가
3- 4배 가량 인상된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방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

Co pyrig ht 19 9 9 ∼ 2 00 0 ⓒ [베트남정보- 권원옥] All Rig ht s Re s e rv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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